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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되어 변경계약시 하도급대
금지급보증서발행여부?

Q당초 계약액이 4,000만원 미만이라 하도급대

금지급보증서를 끊지 아니하 는데 공사금액

이증액되어변경계약시보증서를발급하여야

하는지? 

A하도급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금액이 4,000만원

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부분에 대한 하

도급대금지급보증을하여야한다.

추가금액이 4,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

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하지않아도된다.

2.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
으로결제하는경우

Q 원사업자는발주자로부터기성금을현금으로

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기일이 3~4

개월인어음으로결제하는경우법위반여부?

A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기성금을현금으로지급

받고도하도급업체에게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

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

13조제4항의현금결제비율유지규정에위반된다.

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

위내에서기성금의일부를어음으로지급하는경

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

한날부터 1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하며(하도급법

제13조제3항), 어음의만기일이기성금수령일부

터 15일을초과하는경우초과한날부터만기일까

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를지급하여야한다(하도

급법제13조제6항).

3.  기업구매카드로하도급대금결제

Q발주자로부터현금으로받고전액기업구매카

드로하도급대금을결제할경우법위반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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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, 기성금, 준공금

을전액현금으로지급받은경우에는지급받은날

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현금으

로 지급하거나,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업구매전

용카드(원사업자의 부도시 금융기관이 수급사업

자에게카드결제대금의상환을청구할수없는경

우에 한함)로 결제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

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

제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 제6조

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과 제13조제4항의

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규정에위반되지않는다.

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

로부터 15일 이후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결제될

수있도록할경우에는상기규정에위반된다.

또한, 하도급법 제6조제2항과 제13조제3항, 제6

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

로부터 받은 선급금, 기성금, 준공금을 지급받은

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

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초과

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

는 이자율(현재 연 25%)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

야한다.

시계를 사러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보면‘30m 방수’라는
말을 들을 때가 있다. 제품설명서에도 그런 설명이 적혀 있는 것
을 흔히 볼 수 있다. 그렇다면 30m 방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
뜻일까?
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수심 30m까지 들어가도 시계에 습기가

차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.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시
계를 찬 채로 잠수를 했다가는 물에서 나온 뒤에 또다시 시계를
사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. 습기를 잔뜩 머금은 시계가 제멋대로
움직이거나 멈춰버릴지도 모르니까.
오해의 핵심은 30m 방수는 수심 30m에서 견딜 수 있고,

50m 방수는 수심 50m에서, 100m 방수는 수심 100m에서도
시계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이다. 그렇다면 시계
의 제품설명서에 붙어 있는 30m 방수, 50m 방수, 100m 방수
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?
그것은 바로 수심 30m, 50, 100m의 기압에서 시계에 습기

가 차지 않는다는 뜻이다. 즉 그 정도‘수심’에서 견딘다는 게
아니라, 그 정도‘기압’에서 견딘다는 이야기다. 수심 30m의 기
압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압과 비슷하다. 좀더 구체적으로 설
명하자면 수심 30m 방수는 손을 씻거나 물건을 씻을 때 물이

몇 방울 튀는 정도로는 습기가 차지 않는다는 뜻이다. 말하자면
30m 방수 시계는 흔히 말하는‘생활 방수’수준이고, 최근에 만
들어지는 대부분의 시계는 이 정도 습기는 너끈히 견딜 수 있다.
한편, 50m 방수 시계는 샤워를 하거나 얕은 곳에서 수 을

해도 괜찮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0m 방수 시계를 차고
다이빙을 해선 곤란하다. 다이빙을 하게 도미ㅕㄴ 순간적으로 기
압이 상승해서 방수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. 수심 몇
십 미터 아래로 내려갈 때도 끄떡없으려면 시계가 최소한 100m
방수는 되어야 하는데,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보다 높은 수치의
방수 시계를 찬다고 한다. 잠수 뿐 아니라 스카이다이빙이나 행
라이딩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(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이

도의 묘기를 펼치는 레저 스포츠. 다른 말로 X게임이라고도 하
는데 신세대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등장했다. 산악자전거, 인라인
스케이팅, 암벽등반, 스노보딩 등이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로
손꼽힌다.)는 급변하는 기압에서 잘 견디는 특수 시계가 필수적
이기 때문이다.
혹시 30m 방수라는 말을 오해하고 시계를 찬 채로 물에 뛰어

들려는 사람이 있다면, 뿌옇게 습기 찬 시계에 화풀이하는 일이
없도록 뜯어말려야 할 것이다.

‘30m 방수’시계의 정확한 의미는?
무한지식

–「정재승의 도전! 무한도전」中에서


